
환경과현대미술의접점
담양국제예술축제 12일부터관방제림일대서

페이스북공모국내외작가 10명설치작선봬

마크리무장(왼쪽)과마리야하포넨코작가.
페이스북공모를통해선정된국내외 10명의설치작가작품 10점이담양국제예술축

제기간관방제림일대에전시될계획이다.설치작업이한창인작가들의작업모습.

담양의자연과어울리는자연미술제가

마련돼눈길을끈다.

담양군문화재단은 오는 12일부터

2019 담양국제예술축제 를 개최한다.

관방제림부터담빛예술창고까지설치작

품과조각품을배치해누구나자연스럽게

작품을접할수있다.

담양국제예술축제는페이스북공모를

통해작가를선정했다.세계30개국51명

의작가가공모에참여했으며,그중선정

된10명의설치작품10점이전시될계획

으로,현재설치작업이진행중이다.11일

까지작품설치를마치고 12일오후 4시

오픈식을가질예정이다.

또한작품들은전시후영구설치돼담

양의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관방제림,

영산강등 자연 의이미지와어울릴전

망이다.

참여 작가는 Bar From(이스라엘),

Eli Blasko(미국), Irene Anton (독

일),MarcLimousin(프랑스),Mariya

Haponenko(캐나다), Mart in

Renteria(멕시코),MeesonPaeYang

(미국), Rajesh Thachan(인도), 그리

고한국작가김치준과이수연이다.

담양문화재단은선정작가에게왕복항

공권과21일간의레지던시를제공한다.

참여 작가인 프랑스의 마크 리무장

(78)은 한국에와서새로운문화경험을

하고있다.한국의오래된전통과역사가

현대와잘어울리고있다는점이눈에띈

다.나또한프랑스의문화가담긴예술을

한국에보여줄수있어기쁘디 고소감을

전했다.

자연을주제로페인팅, 사진, 영상, 설

치, 세라믹등다양한작업을해온그는

이번 축제에서 관방천에 조명을 띄우는

미디어아트설치작업을진행하고있다.

캐나다 작가 마리야 하포넨코(28)는

3년 전 영화세트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섞어이번작업에임하고있다 며 대나

무를잘라식물을심고건축형태의조형

물을만들고있다 고말했다.

마리야는 속도에치인요즘시대에태

양빛을 받으며 쉴 수 있고, 현재를 누릴

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싶다.에코환경

이뛰어난담양에꼭맞는작품이라생각

한다 고덧붙였다.

한편작가들이이번축제에내는모든

작품은담양에서나는친환경적인자연재

료를사용한다.자연을파괴하고또한복

구하는현시대인간과자연의관계에대

한진정한고찰의의미를담았다.

다양한 문화에서 온 다양한 작가들이

자연재료에접근하는태도와다양한기술

이기대된다.

장현우예술감독은 이번축제에주제

는설정하지않았다.자연의감성을현장

에서체험하고만들어내는것이이번축

제의의도다 고밝혔다.

담양국제예술축제는오는12월30일까

지계속된다. /이연수기자

문화 132019년 10월 8일 화요일

광주문화재단은 전통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오는9일전통문화관에서인도

고전무용 공연을, 10일 빛고을아트스페

이스에서인도고전음악연주회를잇달아

개최한다.

먼저9일오후4시30분에는타밀나두

지역에서유래된인도고전무용인 바라

타나티얌무용 이전통문화관너덜마당

에서열린다.인도문화교류위원회가선

정한카필샤르마와네명의촉망받는무

용수의 무대, 그리고 우리에게 생소한

악기인 므리당감, 나투반감, 탄푸라 등

인도전통악기연주를통해이국적인남

인도문화를현장에서생생하게느낄수

있다.

10일 오후 5시에는 인도 고전음악인

까르나틱음악 으로서양의바이올린과

인도고전악기가어우러지는앙상블이빛

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개

최된다. 메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슈리다

르라후나단은인도정부의수상경력은

물론,세계각국에서활발하게활동을펼

치고있는인도정상급예술가다.

문의062-670-7465. /이보람기자

달작가&달짓기모집

광주남구월산동달뫼마을에서는마을

역사와문화를바탕으로주민의문화욕

구를해소해주는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이다.

대동문화재단문화적도시재생사업단

은변화하는마을정서를기록하고마을

에남겨진자원을보다적극활용하기위

해 달뫼마을스토리공모전달작가&달

짓기 를추진한다.

먼저 달뫼마을 스토리 공모전 달작

가 는 마을작가 공모전으로 공모주제는

월산동달뫼마을의자원(역사, 인물, 자

원등)을소재로한마을스토리다.

참가접수는스토리기획안과자기소개

서로이뤄지며심사를통해선정된다.달

뫼마을작가로선정되면스토리를제작하

는활동비를지원한다.최종작품은월산

동의스토리가담긴소설,시,에세이,동

화등을결과물로제출해야한다.

달뫼마을 스토리 공모전 달짓기 는

월산동및광주주민을대상으로 월산

에어울리는글귀를공모하는백일장형

태로진행된다.사진과함께짧은글을제

출하면된다.수상자들은달작가와함께

달뫼작가로임명되며소정의참가기념품

과발간된마을책자를제공한다.

지원방법은이메일및현장방문가능하

며자세한사항은대동문화재단홈페이지

(https://daedongc.com)접속후확인

할수있다. /이연수기자

광주서만나는

인도전통예술

광주월산동달뫼마을스토리공모전

광주과학관 우주사진전

대한민국우주개발결정적장면 38점구성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달착륙 50주년기념특별전 : 우주

로의도전(이하우주특별전) 을 오

는 12월 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우주사진전 전시물을보

강했다.

우주사진전은나로호와아리랑위

성을중심으로대한민국우주개발의

결정적인장면과아름답고경이로운

위성사진 등 38점으로 구성됐다. 우

주사진전은우주특별전입구공간에

마련해누구나무료로관람하며대한

민국우주과학기술의자긍심을느낄

수있도록했다.

한편,국립광주과학관우주특별전

에서는지구, 달, 화성 3개의전시공

간에서다양한우주체험을만나볼수

있다.

지구 존은 우주로 가기위한 인류

의노력 을주제로세계각국의우주

탐사기술을다룬다.

특히두번째달존에서는달착륙

50주년을기념한다양한체험형전시

가눈길을끈다.달표면클라이밍,무

중력체험, 우주인훈련, AR로보는

우주 등 이색적인 우주체험을 할 수

있다.

화성존에서는인간의화성거주프

로젝트인 테라포밍 과관련한다양

한과학기술원리와화성탐사로봇등

을학습할수있다.

관람료5,000원. /이보람기자

내일전통문화관서바라타나티얌무용

10일빛고을아트스페이스까르나틱음악

인도고전무용인 바라타나티얌


